열매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2002년 6월 25일 제15호

방학 중에도 영성을 잘 관리하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십시오.

사랑의교회는 7-8월동안 모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그리고 다락방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학동안 소그룹지도자는 자신과 소그룹 구성원들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소그룹 지도자들이 자신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학동안 영성을 잘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선의 계획을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이 구절은 “계획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테니까.”라는 체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계획주의를 장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섭리만 생각해보아도 그분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잘 계획하십시오. 큐티시간만 정해놓고 어떤 본문을 큐티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불충분한 계획입니다. 기도시간은 정해놓고 장소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불충분한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2. 주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섭리하느니라” (잠 15:22) 

이 구절은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그룹 구성원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통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제목쉬트를 만들고 이것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영성에 책임(Accountabilty)을 지고 다른 사람의 영성에 격려(Encouragement)를 주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야만 방학동안의 영성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적 바캉스를 다녀오십시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잠2:3-4) 

이 구절은 지식과 지혜가 저절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학동안 육체적으로 쉬는 바캉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바캉스를 계획하십시오. 교회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영성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자신이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의 영적 이벤트를 기획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을 영적 추억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앞으로 두 달 동안 소그룹 네트워크 역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9월 첫주 부터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길 소그룹 네크워크 집필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도 여러분과 소그룹 구성원들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열매맺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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